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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기후위기”아라온호에게도 생소했던 북극

북극에서 오징어, 수백 미터 크기 빙산 관측…“14년간 못 봤던 이례적인 모습”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78일간의 

북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지난달 30일(월) 광양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아라온호는 북위 77도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유생*을 채집해 북극해 고위도 

지역에서의 오징어 서식 가능성을 확인했다.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대게를 다수 채집한 데 이어 이번에 오징어까지 잡았는데, 이는 북극해 

밖에 살던 해양생물들이 점차 북극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유생: 동물이 완전한 성체로 자라기 전의 상태

□ 북위 74도에서는 가로 350m, 세로 110m 크기의 대형 빙산과 만났다. 캐나다나 

그린란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북극해를 떠돌던 빙산으로 추정되는데, 

태평양 쪽 북극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다. 연구팀은 빙산이 녹으면서 주변 

해수의 염분을 떨어뜨려 북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북극해 장기관측장비를 온전히 수거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라온호는 

북극항해 때마다 북극해의 연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계류장비를 설치하고 

다음 해에 회수하는데, 과거에는 해빙(바다얼음)이 배의 접근을 막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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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손상시켜 실패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는 

해빙의 분포가 평년 대비 크게 줄었다.

□ 반대로, 해빙에 배를 정박하고 해빙 위에서 두께 등을 측정하는 해빙캠프 

연구는 연구 지점 찾기에 애를 먹었다. 북위 79.5도에서 해빙캠프를 진행

했는데, 지난해보다 북쪽으로 100km가량 이동한 위치이다. 대형 빙산의 

등장과 해빙의 감소, 비북극권 해양생물의 출현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극지연구소 홍종국 박사 연구팀도 해빙이 줄어든 틈을 타 북위 80도 위의 

공해상에서 해저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곳으로, 이번에 수집한 해저퇴적물은 과거 북극 환경을 복원하는 연구에서 

핵심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북극해 동시베리아해에서는 지난 탐사에서 찾은 메탄가스 방출 지점 

하부의 지층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지구물리탐사를 진행했다. 메탄은 이산화

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기체로, 이번에 관측한 자료는 메탄 생성 원인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메탄 양의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 아라온호는 약 한 달간의 정비를 마치고 이달 말 남극으로 떠날 예정이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아라온호는 2009년 첫 북극행 이후 지난 14번의 

항해에서 보지 못했던 북극바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 관측하고 

채집한 자료를 분석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 아라온호 북극항해 현장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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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아라온호 북극항해 현장활동 모습

북위 77도에서 심해카메라로 관찰한 오징어(좌)와 넷트로 채집한 오징어 유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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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항해에서 발견한 수백 미터 길이의 빙산(위), 북극해빙캠프 연구(아래)


